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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백산 권역 산양삼, 지역특화를 위해 협력 
강화한다!

- 국립산림과학원, 소백산 산양삼 클러스터 협의체 결성 및 협의회 개최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4월 24일(목) 산림청 특별관리임산

물인 산양삼의 소백산 권역 지역특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림약용자원연구소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간담회는 소백산 권역의 지방자

치단체인 경북 영주시와 봉화군, 충북 단양군, 각 시군 재배자협회 대표 8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산양삼 지역특화를 위한 연구소·지방자치단체·

재배자 간 협업 체계 구축과 전략 수립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산양삼 재배유형별 약리효능 기반 품질규격화 연구 

현황(국립산림과학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 엄유리 박사) ▲지자체별 산양삼 관

련 추진업무 및 계획공유(영주시 산림과, 봉화군 산림소득자원과, 단양군 산

림녹지과) ▲소백산 산양삼 클러스터 협의체 운영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한편,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는 2017년부터 산양삼의 재배 기술 

고도화와 품질기준 정립을 목표로, ‘고품질 산양삼 생산을 위한 친환경 재배 기술 

개발’과 ‘산양삼 재배유형별 약리 효능 기반 품질 규격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 양희문 소장은 “이번 협의체

와 같은 소통의 자리가 지속적으로 마련되길 바란다”며 “소백산 권역의 

산양삼 특화 품종 육성과 약리 성분 기반의 우수성 검증 등 지역 상생과 

발전을 위한 연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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